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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방어 무리 유영 모습에 해양수족관을 누비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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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드물게 해안도로와 바다의 높이가 비슷해 탁 트인 풍경에서 낙조를 감상할 수 있▲

는 차귀도는 년부터 무인도로 분류된 곳으로 신종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학적 가1978

치가 높은 섬이다 사진 위는 차귀도 주변 해역 도표 왼쪽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차귀도 강경. , . 

민기자 

해조류 연산호 군락 혼합분포10~15m · 

수심대 큰수지맨드라미 등 출현5~25m 

일몰장소 유명 년부터 무인도 분류78…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 바다에 자리잡은 차귀도 제주에서 드물게 해안도로와 바다의 높이가 . 

비슷해 탁 트인 풍경에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붉은 해가 죽도와 지실이섬이나 지실이섬과 . 

와도 중간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장관이다 구름 사이사이를 뚫고 비치는 석양과 고깃배들이 섬 . 

사이로 빠져나간 뒤로 바다를 태워버리 듯 수평선 속으로 잠기는 해는 황홀경 그 자체다.

차귀도는 수산업이 번창하던 년대에는 어선의 피항지로서 빈번하게 이용됐다 이에 1960~1970 . 

따라 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1977 .

고광훈 전 고산 리 이장은 차귀도가 무인도가 된 것은 지난 년 김신조 사건 직후 정부에1 “ 1968

서 안보상의 이유로 섬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소개되면서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차귀5 6∼

도도 인적이 끊기게 되었다 며 이후 년부터 무인도로 분류됐다 고 설명했다" " 1978 " .



이러한 차귀도는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국내에서 기록되지 않은 종이나 신종 해양생물이 서식

하고 있어 생물학적 가치가 높다 해양생물의 분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 

난 년 월 일 천연기념물 제 호로 지정됐다2000 7 18 422 .

특히 지난 년대 초반만 해도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해양생물에 대한 학술연1990

구나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로 이용됐다 하지만 현재는 차귀도 인근 어업인과의 마찰과 천연물. 

보호구역지정으로 스쿠버다이빙이 중단됐다.

차귀도 해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

차귀도는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술연구를 위한 스쿠버 다이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3

본섬 남쪽 해안과 독수리 모양의 바위로 유명한 작은 섬의 동쪽이다 그러나 독수리 모양의 작. 

은 섬쪽으로는 최근 잠수함이 운행되고 있어 스쿠버 다이버에게는 다소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탐사대는 지난 일 본섬의 남쪽해역 도표 번 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다8 ( 3, 4 ) .

차귀도 주변은 제주에서 조류가 강한 곳으로 손꼽히는 해역이다.

지난 탐사가 이루어진 차귀도 주변 해역에서 조류의 영향이 비교적 약해 스쿠버 다이빙이 가

능한 해역이다 본섬 남쪽 해역은 차귀도 주변에서 연산호류가 제일 발달된 해역으로 유명하. 

다 또 돌돔 다금바리 능성어 벵에돔 등의 대형어류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어서 연중 낚. , , , 

시꾼이 찾는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탐사대는 낚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몇몇 낚시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탐사를 시작했다.

바다속으로 들어가자 육상부분과 마찬가지로 절벽으로 형성된 해저지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수. 

심이 낮은 까지는 본섬의 가장자리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보다 깊어지는 수심5~10m

에서 까지는 큰 바위들이 겹쳐져 쌓여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25m .

차귀도 해역 역시 다른 해역과 마찬가지로 수심대별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분포를 보였다.

에서는 감태 모자반류를 비롯한 대형 해조류와 일부 산호말류와 같은 홍조류가 서식하5~10m , 

고 있었고 에서는 대형 해조류와 연산호 군락이 겹쳐져 서식하는 혼합분포의 특성을 10~15m

보이다가 의 수심대에서는 큰수지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등 수지5~25m , , 

맨드라미류가 다양하게 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에서부터 나타나는 큰 바위로 이루어진 암반대에는 무리를 지어 유영하는 자리돔 줄15m , 

도화돔 전갱이와 같은 소형어류가 군무를 이루고 있었고 가끔씩 잿방어 무리가 위협적으로 주, 

변을 유영하는 모습은 해양수족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장관이

었다.

차귀도 주변은 이처럼 풍부한 어족자원과 수중경관까지 빼어나 선상낚시꾼 등 연간 만명 이30

상이 찾고 있는 해양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스쿠버 다이빙 등 각종 관광체험과 올레코스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서

부지역의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고대로 최태경기자/ ·



전문가 리포트 절제된 스쿠버 포인트 새로운 관광자원 될 것[ ]" "

차귀도는 제주바다목장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쏨뱅이등의 종묘 방류가 이뤄지고 수중테마공원 조성 산호 종묘 배양 및 종묘이식에 , 

의한 산호장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스크버 다이버들을 위한 정보가 거의 없어 일반 다이버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이곳은 제주도에서 조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해역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바다목

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물고기들의 놀이터가 되고 다이버들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수월봉과 수월봉에서 당산봉으로 이어지는 올레코스 등 주변의 아름

다운 관광자원과 바다속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계해 절제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를 개발한다

면 더욱 유명한 제주의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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